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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평등한 선진국입니다. 부강한 국가에 사는 국민은 고
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레미제라블의 프랑스대혁명 시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합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이란 상처를 더욱 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광장 속에서 고립된 사람들의 죽음은 무의미한 통
계 숫자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고통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는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정치는 의미가 없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모든 이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
니다. 

 정치를 하는 이라면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속정당
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586 용퇴론이 나온 배경
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다선의 시간 
동안 시대의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국민의 고통을 덜고 희망을 보여줄 비전을 제시하지 못
했다면, 그런 정치를 계속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생계형 정치”, “변화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공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정치 세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세력만 남길 것입니
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반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과업은 “불평등과 격차해소”, 그리고 전염병, 기후, 평화의 “위기대
응”입니다.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혁신과제도,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우리 초선의원들부터 이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비
전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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